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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도시점 : 2023. 8. 29.(화) 11:00 이후(8. 30.(수) 조간) / 배포 : 2023. 8. 29.(화)

전국 15개 공항 안전 사각지대 집중점검
- 8월 29일부터 이용객 안전 직결된 시설물 중심으로 점검 실시… 

지방항공청, 공항공사, 민간 전문가 참여하여 실효성 확보

□ 국토교통부(장관 원희룡)는 8월 29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15개 공항의 

이용객 안전을 위해 공항시설 취약분야에 대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고 

밝혔다. 

 ㅇ 최근 중국 단체관광 허용, 9월 추석 연휴 등과 맞물려 하반기에 공항 

이용객이 계속 늘어날 전망이고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사고 유형도 다양

해지고 있는 상황임을 반영하여, 

* 쇼핑센터 천장 마감재 탈락(7.4, 제주), 태국 국제공항 무빙워크 사고(6.30) 등

 ㅇ 공항 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부속물(마감재, 설치미술품 등), 이용이 잦은 

설비(무빙워크, 자동문 등), 소규모 취약시설(가시설, 부대건물 등) 위주로 집중

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.

□ 점검 대상은 전국 15개 공항에 있는 4,182개 시설물로 그간 주요 구조부 

위주의 안전점검에서 벗어나, 공항 내 부속물의 부착·고정상태 등 기존 

점검으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사각지대까지 위해요소를 확인할 계획이다. 

 ㅇ 점검 시에는 지방항공청·공항공사는 물론, 일반인(대학생)과 민간 전문가도 

참여하여 점검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다. 

□ 국토교통부 이상일 공항정책관은 “국격에 걸맞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공항

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, 공항 이용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

위험요소들을 사전에 확인하여 누구나 대한민국 공항을 믿고 이용할 수 

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”라고 밝혔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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참고 공항시설 취약분야 집중점검 개요

□ 점검기간 및 대상

ㅇ (기간) ’23. 8. 29. ∼ 9. 22. (19일간, 공휴일 제외)

ㅇ (대상) 4,182개소

   
* 전광판(635), 마감재(15), 설치미술품(6), 기계시설(3,518), 소규모 취약시설(8)

<중점 점검 분야>

①이용객 안전과 직결된 부속물(마감재, 전광판등), ②공항내 주요설비
(무빙워크, 자동문등), ③소규모 취약시설(가시설, 부대건물등)

□ 점검계획

ㅇ 전국공항(15개)을 대상으로 공항공사가 1차점검을 실시하고(8~9월,

민간전문가·일반인 참여), 국토부(항공청)가 확인점검(9월, 민간전문가 참여)

□ 중점 점검사항 (예)

ㅇ (부속물) 벽 및 천장 마감재, 천장 조형물, 조명기구, 안전난간,

전광판 등 부속물의 처짐·균열·파손 및 고정상태 확인

ㅇ (설비) 승강설비 운행중 소음 및 진동, 승차감 적정 여부, 엘리

베이터 안전장치 작동상태, 자동문 상태 및 외장 구조체 이상 여부

ㅇ (소규모 시설) 구조부재의 균열 및 누수와 처짐 및 기울어짐 등 확인

마감재/조형물 전광판 무빙워크


